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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비 에프, 11세, 
미국 버지니아 주

제가 새로운 

학교에 처음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걸 

좋아했고, 꽤 잘하는 편이었죠. 교실에 

들어서서 친구들을 쭉 훑어보았어요. 

왠지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 

동안, 어떤 다른 반 친구의 옆에 앉게 

되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해나였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해나는 “와, 네 

신발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걸. 니가 

신고 있는 게 신발인지 쓰레기통인지 

모르겠다.”

해나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일어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친구들의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다음 날 쉬는 시간에도, 해나는 

무례한 말들을 했어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해나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인 로슨 형제님이 대접받고 싶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해나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을 

멈춰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저한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해나가 말한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엄마는 “애비, 

그 아이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도록 노력해 보렴. 때때로 사람들은 

가정에서 무언가 문제를 겪고 있어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단다.”

그래서 저는 엄마와 로슨 형제님이 

하셨던 말을 생각하며 학교에 갔어요. 

그날 학교에서 해나는 저에게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해 주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무례하게 

말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해나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번 해에는 

저와 해나가 같은 반이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사이좋은 친구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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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는 매일 무례한 

말들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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